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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가격 2-3주 더 오른다!
재경부, 국제시장 휘발유 가격에 더 민감 … 비상조치 계획 없어

두바이(Dubai)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 영향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앞으

로 2-3주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는 아직 정부의 예상범위에 있어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비

상조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9월13일 국내 유가는 국제시장의 원유가격보다 국제시장 휘발유 가격에 더 민감하

게 반응한다면서 8월 네째주에 단기 저점을 국제시장 휘발유 가격이 9월 둘째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영향이 이번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시장 휘발유 가격이 국내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주 정도 기간이 지난 

후”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2-3주간 국내 휘발유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8월 마지막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7.90달러였으나 9월 첫째주에는 배럴당 79.18달러로 급등했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격이 2007년 연평균 국제유가를 62달러 선으로 전망했던 당초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지는 않고 있어 강제할당량 조정이나 관련세금 조정 등의 조치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7년 초 국제유가가 50달러대 후반이었고 하반기에 70달러대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연

평균은 정부의 예상보다 1-2달러 정도 오르는 수준일 것”이라면서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지만 

아직 비상대책을 강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대에서 70달러 대까지 치솟을 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분쟁 등으로 원유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면 석유수급조정명령과 최

고가격제, 비축유 및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의 방식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이 어느정도 가라앉으면서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석유수출국기

구(OPEC)의 증산결정 물량이 50만배럴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

고 있지만 사우디가 증산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다 OPEC의 증산 결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제유가가 하락하

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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